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영유아 부모들은 자녀의 양육과 건강에 대

한 정보를 얻기 위해 온라인 건강정보를 검색 및 이용하

고 있다[1].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은 인터넷상에서 

건강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를 의도적으로 찾거나 얻는 

적극적인 과정과 행동으로[2] 영아 부모는 온라인상에서 

예방접종, 이유식과 수유, 수면 문제, 건강에 관한 관심과 

교육 방법에 대한 인터넷 건강정보를 탐색하며, 건강·발

달 영역에 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3]. 부모들은 인터넷

을 통해 활동적인 놀이나 수유 및 건강정보를 검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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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108명을 편의 표집하여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 e-헬스 리터러시,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test, ANOVA, Scheffé test, 다중회귀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각된 유용성과 정보활용도가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 부모의 특성과 유용성, 정보 활용도를 고려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활용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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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associated with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younger children’s parents. The subjects included 108 parents with infants and 

children,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about attitudes to internet health 

information, e-health literacy, and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Scheffé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s of the study, perceived 

usefulness and information utilization was founded to factors associated with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younger children’s par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o provide health information and manage utilization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usefulness, and information utilization of infants and their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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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추구한다

[4]. 그리고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발달상

의 문제나 인간관계, 사회·문화의 특성과 성 건강 등에 

대해 인터넷 육아커뮤니티를 통해 건강정보를 공유하고 

있다[5]. 어린이를 둔 부모들이 구글이나 위키 백과에서 

온라인 건강정보를 찾거나 의사 상담을 위해 정보 또는 

건강포털, 건강포럼을 검색하는 반면에 영유아 부모들은 

자녀 건강정보에 대한 습득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더 많

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6].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에게 인터넷 건강정보가 유용하

다고 인지하는 경우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이 증가하

였다고 보고하였다[7]. 즉,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할수록 인

터넷 건강정보를 신뢰할수록[8], 인터넷 건강정보의 접근

과 사용이 쉬울수록[9] 건강정보를 더 추구하는 행동을 

하였다. 

인터넷 건강정보는 자기효능감과 대처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도록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데 사용되며

[10], 건강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인으로 보고하였다[9].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으로 대상자의 건강행위나 의학적 상

담의 빈도가 변화할 수 있고[11], 이렇게 얻은 건강정보

는 건강 관련 행동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10]. 따라

서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인터넷 

건강정보의 지각된 유용성, 사용용이성. 정보 신뢰도와 

정보 활용도의 영향을 확인하려면 올바른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e-헬스 리터러시는 온라인 자원(electronic resources)

에서 건강정보를 검색하여 찾고 이해하고 평가하여 습득한 

지식으로 건강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하는데 적용하는 

능력[12]을 의미하며,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용하여 건강 

상태와 위험요인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13]. 미

국플로리다 아동의료서비스 네트워크프로그램에 등록되

어 있는 부모 중 70% 이상은 건강정보 검색 방법을 알고

는 있으나 절반 정도에서만 정보를 이용하여 건강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다[14]. 질

환이 있는 환아 부모의 경우는 자녀 돌봄을 위한 건강정

보 사용이 높음에도 정보를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커

서 e-헬스 리터러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 e-헬스 리터러시는 대상자의 온라인 건강 관련 행

동의 예측 변인으로서[16], 개인의 e-헬스 리터러시 수준

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과 건강정보지향 정도가 높았다

[16]. 그러나 웹기반 건강정보 자원이 많아도 부모의 e-

헬스 리터러시가 낮았을 경우 건강정보에 접근하여 인식

하며 아동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격차

가 있음을 보고하였다[15]. 또한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므로[10] 영유아 

부모의 e-헬스 리터러시와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의 

관계 모색을 통해 건강정보의 이용을 확장할 수 있는 방

안 마련이 요구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검색기술과 e-

헬스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온라인 건강정보 추구행동이 

높았고[17], 헬스 리터러시가 높은 부모의 경우 정보검

색, 전략수립과 실천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18]. 그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건강정보를 추구하는 행동은 건강정보의 신뢰성을 떨어

뜨리고[19], 건강정보를 추구하는 의도에 따라 건강상태

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20]. 따

라서 e-헬스 리터러시가 낮은 부모들은 올바른 건강정보

의 구별과 건강정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실제 아동

의 건강관리 방향을 결정하고 의사소통하는데 장애를 일

으키게 되는데[15], 현대의 언텍트 사회에서 최신의 근거

가 되는 건강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본인

과 자녀의 건강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과 인터넷 건

강정보에 대한 태도, e-헬스 리터러시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를 보면, 영아 부모의 인터넷 검색정보 또는 관심사

[3], 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과 건강관리 행동 

간 관계[21]를 파악한 연구가 있을 뿐 영유아 부모를 대

상으로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영유아 부모의 인터

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은 e-헬스 리터러시와 함께 자녀의 

건강관리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의 영향요인

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는 추후 인터넷 건강정

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

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첫

째, 영유아 부모의 건강정보 이용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의 차이

를 확인한다. 셋째,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지각된 

유용성, 사용용이성, 정보 신뢰도, 정보 활용도)와 e-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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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러시가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

도, e-헬스 리터러시가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영유아 자녀(3세 이하)를 둔 부모

로, 한국의 일개 지방 보건소를 방문한 부모를 편의표집

하였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

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

력 80%이고, 예측 영향 변인은 5개로 하였을 때 최소 92

명이 요구되어, 탈락률(20%)을 고려하여 110명을 모집

하였다. 연구 참여를 거부한 2명을 제외한 108명의 자료

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훈련된 연

구원이 연구의 목적과 절차,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

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 누출이나 어떠한 해도 없음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으며,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설문지 응답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2.3 연구 도구

2.3.1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는 Noh, Choi와 Kwon 

[9]이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 중 지각된 유용성(3

문항), 지각된 사용용이성(3문항), 정보 신뢰도(3문항), 

정보 활용도(3문항)의 4개 영역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0점, 매우 그렇다 5

점)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수

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9] Cronbach's alpha 

는 지각된 유용성 .82, 지각된 사용용이성 .78, 정보 신뢰

도 .85, 정보 활용도 .75였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91, 

.92, .92, .91이었다.

2.3.2 e-헬스 리터러시

e-헬스 리터러시는 Norman과 Skinner [22])가 개발

한 도구를 Park, Kwon과 Choi [16]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8문항의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0점, 

매우 그렇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e-헬스 리터러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 등[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2.3.3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은 Kim [2]이 개발하고 

Noh 등[9]이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3문항의 5

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0점, 매우 그렇다 5점)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추구행동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Noh 

등[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4였고, 본 연

구에서는 .92였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9.4 version) 통계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

율로,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 e-헬스 리터러시,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

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의 차

이는 t-test, ANOVA, Scheffé test, Kruskal Wallis test

로 분석하였다.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입력방식의 다중회귀분석으로 파악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과 같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3.7세(범위 

21-45세)로, 35세 미만이 56.5%였고, 여자가 81.5%였

다. 대상자 모두 배우자가 있었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가 

62.0%, 대학교 졸업자가 75.0%였다. 대상자 중 직업이 

없는 경우가 62.0%였고, 주관적인 경제 상태가 ‘보통’인 

경우가 79.6%였다. 핵가족인 경우가 87.0%, 대가족인 

경우가 13.0%였다. 대상자 중 55.5%가 2명의 자녀가 있

었다.

3.2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특성

Table 2와 같이, 대상자 중 46.3%가 영유아 자녀를 

위해 주 1-2회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용한다고 하였고, 

63.9%가 본인 또는 배우자를 위해 주 1회 미만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용한다고 하였다. 대상자 중 89.8%가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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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건강정보 검색을 위해 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후 일반 건강정보에 대

해서는 대상자의 69.4%가 만족하였고, 건강 관련 제품 

구입정보에 대해서는 59.3%가 만족하였으며, 병원 선택

을 위한 정보에 대해서는 59.3%가 만족하였다.

3.3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 e-헬스 리터러시,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 수준

Table 3과 같이,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의 하

부영역 중 지각된 사용용이성 영역이 3.6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정보 활용도 3.41점, 지각된 유용성 

3.35점, 정보 신뢰도 2.92점이었다. e-헬스 리터러시는 

5점 만점에 평균 3.06점이었으며,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

행동 정도는 평균 3.54점이었다.

3.4 일반적 특성과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특성에 

    따른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

Table 1과 같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가족 형태

(t=5.22, p<.001), 건강정보 이용 특성 중 영유아 자녀를 

위한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빈도(F=3.62, p=.029), 일반 

건강정보 이용만족 여부(t=-3.35, p<.001)에 따라 인터

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의 차이가 있었다. 즉 핵가족인 경

우가 대가족인 경우보다 인터넷 건강정보를 추구행동 정

도가 높았다. 

Table 2와 같이, 대상자의 건강정보 이용 특성 중 영

유아 자녀를 위해 주 1회 이상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용

하는 대상자가 주 1회 미만 이용하는 경우보다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 정도가 높았다. 일반 건강정보 이용 

후 만족한 대상자가 만족하지 않은 대상자보다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 정도가 높았다. 

Characteristics

Total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n(%) or
Mean±S

D 
(range)

Mean±SD t/F/x2 p

Internet health information usage frequency

For infants 

and children
< once a weeka 32 (29.6) 3.31±0.54 3.25 .043

1-2 times a weekb 50 (46.3) 3.62±0.69 a<b,c

≥3 times a weekc 26 (24.1) 3.67±0.51

For myself <once a week 69 (63.9) 3.56±0.66 0.36 .835* 

1-2 times a week 32 (29.6) 3.49±0.57

≥3 times a week
7 

( 6.5)
3.62±0.49

For spouse <once a week 69 (63.9) 3.56±0.64 0.10 .949* 

1-2 times a week 33 (30.6) 3.51±0.61

≥3 times a week
6

(5.5)
3.50±0.55

Mainly used device

Desktop
7 

(6.5)
3.24±0.92 3.70 .157* 

Smartphone 97 (89.8) 3.57±0.60

Tablet
4 

(3.7)
3.25±0.32

Satisfaction after using internet health information

General health 

information

Satisfaction 75 (69.4) 3.67±0.60 -3.35 <.001

Unsatisfactory 33 (30.6) 3.25±0.57

About purchasing 
health-related 
products

Satisfaction 64 (59.3) 3.61±0.63 -1.52 .133

Unsatisfactory 44 (40.7) 3.43±0.59

Information for 
hospital selection

Satisfaction 64 (59.3) 3.61±0.62 -1.41 .162

Unsatisfactory 44 (40.7) 3.44±0.61
a, b, c: Scheffé test, * Kruskal Wallis test

Table 2.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ccording to Internet Health Information Usage 

Characteristics       (N=108)

Characteristics

Total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n(%) or
Mean±SD 

(range)

Mean±SD t/F p

Age (yrs) 33.7±4.7 (21-45)

<35 61 (56.5) 3.52±0.62 -0.19 .848

  ≥35 47 (43.5) 3.57±0.62

Gender Male 20 (18.5) 3.60±0.65 0.48 .634

  Female 88 (81.5) 3.53±0.62

Spouse Yes 108 (100.0)

Religion Yes 41 (38.0) 3.57±0.62 -0.38 .706

No 67 (62.0) 3.52±0.62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27 (25.0) 3.57±0.71 0.27 .789

  
University 
graduate

81 (75.0) 3.53±0.59

Occupation Yes 41 (38.0) 3.64±0.56 -1.35 .181

No 67 (62.0) 3.48±0.65

Subjective Moderate 86 (79.6) 3.55±0.62 -0.47 .641

Table 1.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08) 

economic 
status

Difficult 22 (20.4) 3.48±0.64

Family type
Two-generati

on family
94 (87.0) 3.60±0.64 5.22 <.001

Extended 
family

14 (13.0) 3.14±0.22

Number of 
children 

1 30 (27.8) 3.57±0.50 2.67 .074

2 60 (55.5) 3.62±0.68

≥3 18 (16.7) 3.24±0.51

NRS=Numeric Rating Scale (0-10)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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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 ± SD

Attitudes towards Internet Health Information

  Perceived usefulness 3.35 ± 0.68 

  Perceived easy of use 3.60 ± 0.72 

  Trust in health information 2.92 ± 0.60 

  Information utilization 3.41 ± 0.60 

e-Health literacy 3.06 ± 0.59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3.54 ± 0.62

*All measure tool is consists of five-Likert scales(1=strong disagree, 
5=strong agree)

Table 3. Level of Attitudes towards Internet Health 

Information, e-Health Literacy and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N=108)

3.5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 e-헬스 리터러시,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 간의 상관관계

Table 4와 같이,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 정도는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r=.67, p<.001) 또는 e-헬

스 리터러시(r=.40, p<.001)와 정 상관관계가 있었다.

Variables
IHIB AIHI

e-Health 
literacy

r (p) r (p) r (p)

IHIB

AIHI .67 (<.001)

e-Health 
literacy

.40 (<.001) .52 (<.001)

IHIB=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IHI=Attitudes towards Internet Health Information

Table 4. Correlation among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ttitudes towards Internet 

Health Information and e-Health Literacy 
(N=108)

3.6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와 같이,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가족형태,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빈도, 일

반건강정보 이용만족 여부를 통제한 후 입력방식으로 변

수들을 투입하여 산출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

(F=17.79, p<.001).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55%였으며,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지각된 유

용성(β=.454, p<.001)과 정보 활용도(β=.315, p<.011)

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a

B SE β t (p)

Intercept 3.145 1.082
2.91 

(.005)

Attitudes towards Internet Health Information

  Perceived  usefulness 0.412 0.079 .454
5.20 

(<.001)

  Perceived easy of use 0.050 0.064 .058
0.77 

(.442)

  Trust in health 
information

-0.040 0.088
-.03

8
-0.45 
(.655)

  Information utilization 0.327 0.083 .315
3.96

(<.001)

e-Health literacy 0.025 0.032 .064
0.79 

(.430)

R2 .55

Adjusted R2 .52

F (p) 17.79 (<.001)

SE=Standard Error
a=Control variables: family type, Internet health information usage 
frequency, satisfaction of general health information

Table 5. Factors associated with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N=108)

4. 논의

본 연구는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

도 즉, 지각된 유용성, 사용용이성, 정보 신뢰도와 정보 

활용도와 e-헬스 리터러시가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 중 46.3%가 영유아 자녀를 위

해 주 1-2회, 24.1%가 주 3회 이상으로 주 1회 이상 인

터넷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는 70.4%로 나타났다. 이

는 영유아 부모가 육아 관련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온라

인 매체를 1일 평균 1시간 정도 사용하는 경우가 과반수

인 결과보다[23] 높았고, 유아 부모가 필요할 때 이용하

는 경우는 56.0%, 주 2-3회로 자녀의 건강정보를 인터

넷에서 이용한 11.7%[21]보다 높았다. Min 등[23]의 연

구는 0-3세의 자녀를 둔 부모가 67.3%인데 비해 본 연

구의 대상은 87.0%가 3세 이하의 핵가족 부모로 가족이

나 지인에게 자녀 양육정보를 얻는 것보다 온라인 정보

나 커뮤니티를 검색하면서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건강정보 이용 증 영

유아 부모는 이유식, 돌봄, 건강·발달에 대한 관심이 높지

만[3] 직업을 가진 경우 전업주부에 비해 자녀의 건강관

리행동이 낮았고[21]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더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중 직업을 가진 경우가 38.0%이고 절반 정도가 

2명의 자녀가 있어, 실제적인 자녀 양육과 돌봄에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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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면서 필요한 육아정보만 추구하므로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시간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 중 89.8%가 인터넷 건강정보 검

색을 위해 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일반 건강정보에 

대해서는 69.4%, 건강 관련 제품 구입정보에 대해서는 

59.3%, 병원 선택을 위한 정보에 대해서는 59.3%가 만

족하였다. Kang, Lee와 Lee [24]의 연구에서 영아 부모

의 72.2%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건강정보를 얻은 결과보

다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경우 대상자의 

대다수가 사용용이성과 편리성 높은 스마트폰을 활용하

여 건강정보를 검색한 데 따른 결과라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일반 건강정보에 비해 제품 구입정보, 병원 

선택을 위한 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영아를 둔 어머니가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용 시 정보의 

깊이와 유용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을 볼 때[25] 이용

하는 건강정보 포털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거나 제공되

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신할 수 없어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

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은 핵가족인 경우가 대가족인 경우

보다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

가족이 85% 이상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육아

지원서비스나 인터넷 육아커뮤니티를 이용하여 공유하고

[5,26] 소통하거나 정보를 교류하면서[5] 가족 구성원이

나 친척에게 구할 수 없는 정보를 충족하기 위해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특성에 따른 인터

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은 영유아 부모가 영유아 자녀를 

위해 주 1회 이상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이 높았다. 부모들이 아동의 건

강관리를 위해 온라인 건강정보를 사용하는 경우는 의도

적으로 건강정보 외에 부가적인 정보와 예견되는 위험을 

고려하여 건강행위를 계획하기 위해 인터넷 건강정보를 

추구한다[27]. Miller와 Bell [8]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이 높았

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90% 이상의 부

모들이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대한 정보를 추구하고 이

용하는 주된 이유는 건강정보의 유용성(availability)이

었다는 결과를[28] 근거로 할 때, 영유아 부모가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인터넷 건강정보를 검색하고 실제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이 높아

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 부모가 일반 건강정보 이용에 만

족한 경우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이 높았다. 이는 아

동의 건강정보 이용이 가치 있다고 인지하는 스위스 부

모들은 인터넷 건강정보 검색 빈도가 높았다고[29]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대상자들은 인터넷 건강정

보의 인지된 가치와 신뢰도를 통해 건강정보를 추구하고 

이는 인터넷 건강정보의 이용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20].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는 정보의 신뢰성, 최신 정보

의 정기적 제공과 콘텐츠의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23], 90% 이상의 부모들은 온라인 정보

의 정확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이해가 잘되지 않아 소

아과 의사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60% 이상임을 보고

하였다[28]. 그러므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건

강정보의 검색내용과 관리, 만족도에 대해 추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

에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이 영향을 미

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Noh, Choi, & Kwon 

[9]의 연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이 지속적인 인터넷 정보추구행동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인

터넷 건강정보는 본인과 가족, 지인의 건강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결정하고 의사와 상담

하면서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10]. 스위스 영

유아 부모들이 온라인으로 자녀의 건강과 발달에 대한 

정보를 추구하고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정보의 유용성임

을 제시하여[28] 본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영유아 부모는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인터넷 건강정보 웹사이트에서 유용한 건강정보를 얻고 

실제 양육에 적용하여 도움을 받았을 때 지속적인 인터

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인터넷 건강정보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정보의 편중을 야기할 수 있다[19]. 따라서 인터넷 

환경에 집중하기보다는 건강전문가와의 양방향 의사소통

을 통해 건강정보 추구행동이 예방관리 활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

에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정보 활용도가 영향을 미치

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용자

들이 질병과 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 온라인커뮤니티

에 가입하여 특성과 정보를 찾고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

는 상호작용과 생산활동을 활발하게 한다[29,30]. 부모들

은 인터넷을 통해 얻은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의사에게 

문의를 하거나 건강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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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았다고[25,28]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렇

게 인터넷 건강정보를 활용해본 경험은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긍정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 

결과[31]에서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일반

적인 건강정보는 많으나 제공하는 정보가 피상적으로 구

체적이지 못하고 정확성,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불확실하고 불안하다는 영아 부모의 의견도 있었다[25]. 

건강정보 추구와 인터넷 건강정보 활용경험은 지각된 유

용성에 영향을 미쳐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과정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점을[9,32] 근거로 검색된 

건강정보를 실생활이나 의사와의 만남에 활용하면서 유

용성을 인지하는 경험이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긍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영유아 부모는 웹사이트를 통해 자녀의 양육과 

발달에 대한 정보나 판단, 치료에 앞서 빠른 정보를 얻기 

위해 건강정보를 찾고 공유하지만[23,25], 온라인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영유아 부모도 

있었다[28]. 그러므로 영유아 부모가 영유아의 발달단계

에 따라 육아에 필요한 건강정보를 검색하고 이용 가능

한 웹사이트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 경험을 나눌 수 있

도록 육아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도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e-헬스 리터러시가 영유아 부모의 인

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 부모의 연령이 평균 33.7

세의 인터넷 활용이 자유로운 디지털 세대로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건강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 및 이용하는 경

우가 높은[19] 반면에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도 

있어 e-헬스 리터러시가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영유아를 

위한 인터넷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구성과 활용

할 연계 서비스체계를 구축 및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일개 지방의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

로 조사하였으므로 모든 영유아 부모로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역의 디지털 환경을 고

려하지 못한 점,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

동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한 점,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

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정도를 

고려하지 못한 점,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를 연구

대상에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이 자녀의 건

강관리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추후 대상자의 수를 확대하고 건강관리행동

의 변인을 포함하여 e-헬스 리터러시,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결

과, 지각된 유용성과 정보 활용도가 인터넷 건강정보 추

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핵가족인 경우, 영

유아 자녀를 위해 주 1회 이상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용

하는 대상자가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이 높았다. 

본 연구를 통해 영유아 부모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정

보 이용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고 영유아 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학습하고 방문하므로 의료진

은 이를 고려하여 정확한 전문 건강정보를 제공해야 함

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 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해 유용한 웹사이트 

소개와 건강정보의 활용을 관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보건소나 외래에서 적용한 후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 평가 및 

개선을 위해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연구와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의 활용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건

강한 영유아뿐 아니라 질환이 있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

으로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 e-헬스 리터러시와 

건강정보 추구행동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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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2011년 8월 ~ 현재 : 수원과학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노인간호,  간호

교육

․ E-Mail : hkh@ssc.ac.kr

김 미 나(Mi-Na Kim)    [정회원]

․ 2013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임상간호

대학원 감염관리전공(간호학석사)

․ 2018년 6월 : 가톨릭대학교(간호학박

사과정 수료)

․ 2020년 5월 ~ 현재 : 질병관리청 역

학조사관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감염관리간호

․ E-Mail : mina0650@hanmail.net


